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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폐북에 올린 필자의 제목 글을 보충 하기위해 두번째 글을 올린다. 

 

타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에는 몇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하는 

절대 유일한 신앙에서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이해 할 수가 있겠는가?  

 

이번 테러 사건으로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취 할 자세로 이슬함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필자의 뜻은 종교 '포괄주의' 나 더 심각한 '다원주의' 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 밖의 진리와 관련해서는 '포괄주의' 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에 관해서는 '배타주의' 를 주장하는 기독교내의 많은 학자들이 있음도 

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배타적일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수주의' 라는 말로 대처 하기도한다. 

 

기독교는 교리적 특성상 다른 종교의 진리성을 문제 삼을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테러' 문제는 교리적 관점에서나 종교적관점에서 보면 결국 배타적 

결과로 결론 지어 질수 밖에 없다. 

 

또한 상대주의 사회 환경에서 자란 현대인들의 '관용주의' 를 적용해서 '덕' 

스러운 태도를 취하자는 뜻도 아니다. 

 

각 종교의 독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 '병행주의' 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님' (궁극적 영적실재) 께서 계시다는 

'다원주의' 를 슬며시 내 세우려는 시도 또한 아니다.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에 관한한 

종교성을 띤 배타적인 자세인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태도에서...  솔직히 

선교적 관점인 '이것도 저것도' 라는 포용적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배타 절일수 밖에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만큼 선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타종교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 시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알리스터 멕 

그레이스' 의 '기독교신학' 이란 방대한 책을 소개한다. 

 
 

 


